이노폴리스 포럼 패널 발표 자료 – 김병윤
1. 노베라 옵틱스 회사 소개

A. 노베라는 1999년 IMF 사태 직후 제가 KAIST 교수로서 사명감에서 미국 회사로 창업한 회사 –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돈을 버는 모델 정립이 목표 – 지금의 대덕특구 모델과 거의 일치 하고 있음
B. 2000년과 2001년에 실리콘밸리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유치 해서 한국에 R&D 센터, 그리고 미국에 나머지 (Engineering, Marketing and Sales, etc) 를 두고 KAIST 기술로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시작 함

C. 2001년도에 찾아온 통신시장 거품경제의 붕괴로 지난 여러 해 동안 고전 했고, 아직도 진행형 임 – 그 사이에 한국은 벤처 붐이 일어 났다가 사그라짐 
D. 지금은 주력 기술 및 제품, 그리고 응용 분야도 바꾸어 초고속 인터넷 기술 (FTTx)에 주력 하고 있는데 초기 시장 진입을 한국에서 했으며 지금은 글로발 시장 개척에 힘 쓰고 있음. 
E. 지난 9년동안 제가 회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맨 땅에서 사업을 일으켜 크게 키우신 사업가들을 제가 학교에만 하고 있을 때 보다 훨씬 많이 존경 하게 되었다는 것.
2. 제가 항상 의문을 가진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왜 아직 Google 과 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문 입니다
A. 구글은 1998년 스탠포드 대학원생(Larry Page 와 Sergey Brin)들이 창업 후 2004년에 기업공개, 그리고 지금은 150조의 주식가치를 지난 회사로 발전, 이것은 시스코와 비슷한 액수 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약 80조 이고, SK Telecom 은 17조 정도 입니다 – 부자가 많이 생겨 실리콘 밸리 집값, 음식값등 생활비를 올려 놓는 주범이며 미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B. 말 그대로 무에서 막대한 가치를 창출 해 냈고, 현재 33세의 수조원 부자를 만들어 낸 회사 입니다.
C. 이러한 예는 미국과 유럽에서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 – 참고로 중국에서는 Sina Corp., UTStracom 등의 예가 있고 이 회사들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되어 있음.
D. 이러한 것이 가능 하게 한 인프라는? 

i.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제도적인 인정과 보호

ii. 아이디어를 사업화와 크게 성장 시키는데 필요한 자본과 인적자원의 조달

iii.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여건

iv. 성공 사례들이 자꾸 생겨서 후속 사례들을 자극

3. 시스코 John Chambers 회장 강연에서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
A. 실리콘 밸리 벤처캐피탈 및 벤처회사 CEO 대상의 강연
B. 질문 답변 시간에 한 참가자의 질문 – 시스코는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신기술의 앞장에 서서 나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C. 답변 – 시스코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느릴 수 밖에 없고 새로운 기술의 창출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새로 나타나는 기술과 그를 실현 시키는 벤처 회사를 항상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가, 제값을 주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도 앞서 가고,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앞다투어 시스코에 연결 하려고 하니 윈-윈 전략입니다.

D. 일례로, 작년에 시스코가 매입 한 회사중, 무선 인터넷 장비 회사가 있는데 당시에 그 회사 예상 매출은 연간 매출로 환산 해서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시스코의 매입가격은 4억5천만 달러였습니다. 너무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질문에 Chambers 회장의 답변은 – 그 벤처 회사의 제품을 시스코가 팔면 5천만불이 아니라 약 7억불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스코는 싸게 산 것이고 그 회사는 비싸게 팔아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 아닙니까?
4. 벤처 기업 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대기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앞서 얘기 했던 우리나라에 구글 같은 회사가 아직 없는 이유에 대해 조 부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A.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시스코와 같은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 얘기인지?
B. 새로운 기술을 가진 벤처 회사가 국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들 틈에서 장기적으로 살아 남아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지?

C.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대기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 기업들간에 진정으로 상생 할 수 있는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어두울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